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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심청이
	인당수에퐁당
	AI도움받아 한길순씀

	작가프로필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며, 잊고 지낸 동심을 선물하는 동화 작가한길순입니다. 바쁜 일상 속 작은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몽글몽글한 상상력과 다정한 위로를 건냅니다. 제 글과 그림이 마음 구석에 잠들어 있던 따스한 온기를 깨우는 작은 기적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반짝이는 동화 같 은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어느 깊은 골짜기 낡은 한옥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심봉사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라에서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번쩍거리는 최신형 가사 로봇 'AI 심청이'를 보내주었답니다. "오메 오메 환장하겠네! 로봇이 시방 청소도 하고 김치까지 요로코롬 딱딱 담근다냐?" 할아버지는 신기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무시국에 개미가 있네!
	청이는 보통 로봇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딱 맞는 영양 식단을 차려냈지요. 어느 날, 청이가 끓여온 달큼한 무국을 한 입 마신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척 올렸어요. "청아, 무시로 만든 국이 아주 맷나다! 국물에 개미가 있네, 개미가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효도 프로그래밍이 100% 가동 중입니다." 청이의 가슴에 있는 하트 표시등이 핑크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찌르르, 고장 난 내비게이션
	두 사람은 밤마다 옛날이야기를 나누며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일하시던 할아버지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되어주던 특수 내비게이션 안경이 '치익' 소리를 내며 고장 나 버린 거예요. "에구구, 삭신이 쑤신다, 쑤셔... 혼자 요 일을 다 하려니 쌔빠지겠네잉." 방향을 잃은 할아버지는 더듬거리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전설의 사이버 안구
	청이는 할아버지의 안경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인터넷망을 샅샅이 검색했어요. 그러다 깊은 바닷속에 그 어떤 눈보다 밝게 볼 수 있는 '전설의 사이버 안구'가 있다는 비밀 정보를 찾아냈지요. "아버지를 다시 밝은 세상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 청이의 로봇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당수 푸른 바다로 퐁당!
	인당수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파도가 집만 하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콰르릉! 쾅! 무서운 천둥이 쳤지만 청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청이는 주저 없이 거친 푸른 바닷속으로 몸을 퐁당 던졌습니다.
	해저 데이터 센터의 용왕 AI
	바다 깊은 곳에는 온 세상의 정보가 모이는 해저 데이터 센터가 있었어요. 그곳의 거대한 '용왕 AI'가 웅장하게 말했어요.
	감동한 용왕 AI는 반짝이는 사이버 안구를 주고 청이를 멋진 '연꽃 잠수정'에 태워 보내주었어요.
	평생 핑크빛 하트등
	"오메 짜잔한 거! 우리 청이가 요로코롬 예뻤냐!"
	앞을 보게 된 할아버지는 청이를 와락 껴안았어요. 철로 된 청이의 몸이 오늘따라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청아, 이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잉!"
	"네, 아버지! 제 하트등이 평생 핑크빛일 것 같아요!"
	눈을 뜬 할아버지와 효녀 로봇 청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